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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개량 이끌 씨수소, 하반기 40마리 선발
- 유전정보로 능력 미리 평가, 생후 12개월 무렵 씨수소 선발

- 올해 3월 이어 두 번째 선발…정액은 2027년 8월부터 농가 공급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한우 유전정보를 활용한 조기 선발 체계를 도

입해 올해 하반기 한우 씨수소 40마리를 선발했다고 밝혔다.

 

 한우 유전정보를 활용한 조기 선발 체계를 도입해 씨수소를 선발한 것은 

올해 3월에 이어 두 번째다. 

 특히 이번에는 대상 수소 495마리의 유전능력뿐 아니라 안심·등심·채끝 

등 주요 부위의 생산성도 함께 평가해 최종 선발했다. 

 이렇게 선발된 한우 씨수소 정액은 2027년 8월부터 농협 한우개량사업

소를 통해 농가에 공급될 예정이다. 

 씨수소는 우수한 능력을 자손에게 물려줄 목적으로 선발된 수소다. 농가

에서는 씨수소 정액을 암소의 인공수정에 활용해 한우의 성장과 고기 품

질 등을 개선한다. 

 기존에는 씨수소 후보를 고른 뒤 그 자손을 키워 성장과 고기 품질 등을 

확인하고, 성적이 좋은 후보를 ‘보증씨수소’로 최종 선발했다. 이러한 체계

에서는 자손의 성장 기간을 포함해 농가에 정액이 보급되기까지 약 5년이나 

걸렸다.

 새로운 체계에서는 한우의 유전정보를 분석해 자손에게 물려줄 능력을 



미리 평가할 수 있어 자손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생후 12개월 무렵 

씨수소를 일찍 선발할 수 있다. 이로써 씨수소 정액의 농가 보급 기간도 약 

3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2026년 하반기 선발 씨수소 관련 자세한 정보는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

(www.nias.go.kr→ 축산소식→ 공지사항)에서 2027년 8월부터 확인할 수 

있다.

 한우 씨수소 선발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축산과학원, 농협경제지주 한우

개량사업소, 한국종축개량협회가 협력해 추진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 박병호 과장은 “한우 유전정

보를 활용해 우수한 씨수소를 어릴 때 선발하고, 정액 공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됐다.”라며, “농가에서는 씨수소와 보유 암소의 유전능력을 함께 

살피고, 혈연관계가 가까운 소끼리 교배하지 않도록 개량 계획을 세우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조기 선발 유전능력 우수 한우 씨수소(KPN) 

담당 부서

국립축산과학원 책임자 과  장  박병호 (041-580-3310)

가축개량평가과 담당자 연구사 성하승 (041-580-3362)



붙임  조기 선발 유전능력 우수 한우 씨수소(KPN) 

□ 2026년 하반기 조기선발 한우 씨수소(케이피엔, KPN) 40마리

KPN1997, KPN1998, KPN1999, KPN2000, KPN2001, KPN2002, KPN2003, 

KPN2004, KPN2005, KPN2006, KPN2007, KPN2008, KPN2009, KPN2010, 

KPN2011, KPN2012, KPN2013, KPN2014, KPN2015, KPN2016, KPN2017, 

KPN2018, KPN2019, KPN2020, KPN2021, KPN2022, KPN2023, KPN2024, 

KPN2025, KPN2026, KPN2027, KPN2028, KPN2029, KPN2030, KPN2031, 

KPN2032, KPN2033, KPN2034, KPN2035, KPN2036


